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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여성단체,‘환경특별시 인천’조성에 앞장 선다

- 인천시-인천여성단체협의회‘친환경 자원순환 정책’참여 업무협약 체결 -

- 인천지역 20개 여성단체 대표‘친환경 자원순환 생활화’결의 -

인천지역 20개 여성단체가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확산에 함

께 나선다. 3대 종교단체, 신한은행, 인하대 이어 인천 여성계에서도 

‘자원순환 사회 실현’과‘환경특별시 인천’조성을 위해 동참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6월 3일 (사)인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박남

춘 인천시장, 최덕례 인천여성단체협의회 회장, 인천지역 10여개 여성

단체 대표들과‘친환경 자원순환 정책’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

고 밝혔다.

이날 협약은 인천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인천시의‘친환경 자원순환 

정책 대전환’시책에 동참하여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이루어 

졌다. ▲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 ▲ 1회용품 사용감축 ▲자

원순환 정책 대전환 동참 등‘자원순환 생활화’홍보를 위한 피켓 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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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먼스도 진행됐다

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1회용품 사용 자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화

를 위한 대 시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 인

천여성단체협의회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▲ 1회용품 없는 ▲ 자

원낭비 없는 ▲ 음식물쓰레기 없는‘3무(無) 친환경 자원순환 생활

화’를 위해 앞장서기로 다짐했다. 

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천지역 공공기관·민간기업·종교

계·교육계 등 각계의 참여에 이어, 이번에 6만 5천여 회원이 함께하

는 20개 여성단체가 함께하게 되면서,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

환 시책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.

시는 지난 2월부터 ▲ 61개 공공기관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▲ 

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 ▲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친환경 자원순

환 교육 ▲ 시민참여 이벤트 ‘줄여쓰! 학교대항전’,‘플렉쓰 제

로’,‘페트박스 챌린지’등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환경특별시 인천 

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시는 지속가능한‘친환경 자원순환 사회 실현’에 대한 시민 공감대

가 인천 전체로 확산되도록 그동안 협약을 체결한 인천시교육청 등 

61개 공공기관, 3대 종교단체, 인천의료원 및 4개 대학병원 장례식장, 

신한은행, 인하대학교와 함께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20개 여성단체와 

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힘을 모아 인천시 전체로 자원순환 문화가 확

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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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남춘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“20개 여성단체 대표님들과 회원 여

러분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함께해 주셔서 기쁘고 든든하다”며 

“친환경 자원순환 생활화뿐만 아니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

한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대한 홍보에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

길”당부했다.

 ※ 관련 사진은 16:30분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

   ‘포토인천’에 게시,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( only.webhard.co.kr )에 업로드 될

  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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